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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조태조가한양으로천도할당시에는

수표교(水標橋)가놓였던하천을천거(川渠,

물의근원이멀지않은내)라고하였다. 그러

나, 태종1 2년( 1 4 1 3년)에개골창·도랑을개

발(운하를파서수로를냄)한후부터개천(開

川)이라고불렀던것을일제시대부터청계

천(淸溪川)이라고쳐부르게되었다.

수표교는조선태종2 6년에인부6 0 0명을

동원해인공으로수로를뚫은청계천에가설

되었던다리중하나이다. 또한, 서울성내

개천에흐르는수량을측정하는시설로다리

돌기둥에강(康), 진(辰), 지(地), 평(平)이라는

수준(水準)을새기고물의깊이를재어홍수

에 대비하였다.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

覽)」에는‘수중주석표(水中主石標)’라는내

용이나오는데여기서다리의이름을딴것

임을알수있다.

서울은네개의산에서흘러내린물이청

계천에모여빠져나갔다. 나무로치면청계

천이라는큰줄기에서남산, 인왕산, 북악산

으로가지들이뻗어있었던것이다. 물이흐

르던이가지들과큰줄기에8 0개에이르는

다리가걸쳐있었다. 하지만이러한다리들

은모두청계천복개공사때땅에묻히고,

나머지다리들은무지한인부들의손에석재

가산산조각으로뜯겨헐렸으나수표교만유

일하게남아있다.

청계천다리중유일하게남아

수표교는세종4년( 1 4 2 2년) 제2차개천공

사때목교에서석교로교체되었다. 이때의

다리이름은근처에우마시전(牛馬市廛)이

있어서마전교(馬廛橋)라고했다. 세종2 3년

다시서쪽에수표를세우면서다리이름도

수표교로바뀌었다. 이수표교는5 0 0년 넘

게청계천을지키고있다가1 9 5 9년 1 1월청

계천복구공사때철거되어세검정이있는

신영동으로갔다가1 9 6 5년지금의장충단공

원으로자리를옮겼다. 

수표교서쪽에세워져있던수표는돌기둥

에눈금을새겨홍수때 청계천과한강의물

높이를잴수있도록한수위측정기이다. 세

종2 3년에처음세울때나무기둥으로세웠다

가성종때부터돌기둥으로바꾸었으며, 마전

교서쪽물속에세웠었다. 

수표는얇은돌위에부석(趺石) 2개를새

겨세우고, 그가운데에나무기둥을세우고

이것을쇠사슬로부석에연결해서떠내려가

지 않게 했는데, 나무 기둥에척(尺)·촌

(寸)·분(分)·수(數)를새겨서물이늘어났을

때의깊이를재게한것이다. 또한, 한강변의

바위위에도표를세워서물의깊이를재게

청
계
천

수
표
교

옛다리를찾아서⒖

수표, 수위를측정하던돌기둥이다.

청계천수표교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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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기록이남아있다. 그러나, 옥외전시

장에있는수표는아래대석(臺石)만이세종

때것으로추정될뿐이고, 그위의석제(石製)

수표는영조2 5년( 1 7 4 9년)에만든것이다. 수

표는높이3m, 폭20cm 정도의화강석방추

형석주(石柱)로위에연화문의두석(頭石)이

있다. 석주양면에는주척(周尺) 1척마다눈금

이새겨져있다. 각3척, 6척, 9척에는 표가

있는데각각갈수(渴水), 평수(平水), 대수(大

水)를가리킨다. 

세련미·정제미를지닌화강석평교

수표교는화강석으로만들었고현대식다

리와마찬가지로평교이며양쪽에돌난간을

갖추고있다. 좌주에1 2개씩모두2 4개의난

간기둥은그끝에연꽃봉오리모양의조각

을갖추고있으며기둥사이를연결한난간

돌은8각형으로잘다듬어져세련되고정제

된아름다움을보여준다.

수표교의기둥은2단으로쌓아올린사각

형의큰석재로아래부분석(傅粉石)은잘다

듬지않았다. 반면, 위에올려진기둥들은모

를죽여다듬은돌이며그위에긴휘대석을

걸치고천판석(天板石)을깔은진귀한수법

의훌륭한석교이다.

정교하게다듬어진석조난간은다리양쪽

천판돌사이사이에지주석(支柱石)을일정하

게세우고지주석중간에육각형의난간석을

끼웠으며중앙에는받침돌을놓아고정시켰

다. 그래서다리밑에서보면마치그리스의

폐허가된신전앞에선듯육중한돌기둥이

우뚝우뚝눈앞을가린다. 9개씩5줄로세워

진교각은모두4 5개이며, 기둥위에는길이

4∼5m, 폭1 m나 되는기다란석재를걸쳐

놓고그위에가로로4줄씩돌을깔았다.

수표교의다리밟기놀이와이안눌

수표교는역대임금마다자주건너다니던

다리였다. 지금의중구저동중부경찰서자

리쯤에영희전(永禧殿)이있었기때문이다.

여기는태조와세조의초상을그린영정을

위시하여영종, 숙종, 영조, 순조등역대임

금의영정을모시고해마다설날, 한식, 단

오, 추석, 동짓날등오속절(五俗節)에임금

의전배가있었으므로거둥행렬은으레이

곳수표교다리로왕래하였다.

수표교의세시풍속을기록한「열양세시

기」를보면“정월대보름상원날밤에열두

다리를밟으면액운을없앨수있다고해서

공경(公卿) 귀인(貴人)으로부터여염의서민

들까지다리밟기에나오지않는이가거의없

다. 가마나말을타거나지팡이를끌고나오는

사람들로거리거리메어지고, 풍악과음식그

릇이사람모인곳마다어지러울만큼수선스

럽다. 이다리밟기는4월8일부처님오신날

의연등놀이와함께1년중가장성대한놀이

이다. 이두밤은해마다임금께서친히명을

내려야금을해제한다”는내용이들어있다. 

여기서공경귀인이어떻게답교놀이를

했는지일화를소개해본다. 동국대북문가

까운암벽에는동악선생시단이라고쓴각자

가있었다고한다. 이동악이란글씨는조선

선조때시인이자예조판서를역임한이안눌

( 1 5 7 1∼1 6 3 7 )의호였다. 이안눌이젊었을때

소실을두게된재미난일화가있다.

이안눌이정월대보름날장가를들었는데

친구들과수표교의다리밟기에어울렸다가

술에취해다리부근에쓰러져잠이들었다.

그런데이안눌이새벽이되어깨어보니자기

신방이아니었다. 놀란이안눌은옆의신부를

흔들어깨웠다. 눈을뜬신부도이안눌을보

고는크게놀라말을하지못하였다. 이일은

신혼사흘밖에되지않은신부집에서밤늦도

록신랑이들어오지않자하인들이이곳저곳

을찾아다니다가수표교부근에서만취해쓰

러진이안눌을신랑인줄알고업고들어와

신방에재운데서일어났다. 이안눌은신부에

게본의아닌실수를저지른것을사과하였

다. 그러자신부는체념하듯자신은마땅히

죽어야하겠으나무남독녀이므로어쩔수없

으니소실로맞아주길바란다고부탁하였다.

이안눌은아직엄친슬하에과거에오르지도

못한주제에두여인을거느릴수없다고거

절했으나신부의간청에못이겨신부를데리

고그집을몰래빠져나왔다. 그길로이안눌

은신부를이모집에의탁시키고과거에합격

하기까지는서로만나지않기로약속하였다.

몇년이지나이안눌이과거에급제하자그제

야이모집에의탁시킨신부를소실로맞이하

였다. 뒤늦게이를알게된신부의노부모들

은외동딸이살아있는것에크게기뻐하여

여생을이안눌에게의지하였다.

이일화에서조선중기에정월대보름다

리밟기놀이가얼마나질펀하게벌어졌는지

짐작할수있다. 도성안의양반과일반백성

이밤1 0시통금시간을넘어함께어울려놀

수있었던날, 이날은분명일반백성에게는

해방의날이었고, 남성권위사회에서숨죽

여지내던여자들에게도숨한번쉴수있는

날이었다. 귀족과특권신분의계층만살았

던중국과일본의성과는달리공경귀인과

일반백성이함께살았던조선도성의특성

이가장잘드러나는날인것이다. 근대시민

사회가제대로성숙했다면가장계승발전해

야할축제의날이었다.

옛자리에복원될날얼마남지않아

서울의열두다리, 즉대광통교, 소광통

교, 수표교, 장통교, 효경교, 태평교, 모전교,

송기교, 혜정교, 철물교, 초교, 이교등은근

대화와함께일제의탄압에의해, 이승만정

권에의해, 그리고박정희정권에의해하나

씩다없어져갔다. 시민들의기억속에서도

정월대보름답교놀이는지워지고말았다.

그러나, 청계천을떠나장충단공원에박

제처럼옮겨져있는수표교는2 0 0 3년 7월

부터시작된청계천복원공사와함께다시

옛자리에안치될예정이다. 맑은개천물위

에아름다운다리그림자

가 비칠날도얼마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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